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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휘발유 자동차 판매금지
재무장관, 2015년부터 시행 검토 … 환경보호단체 적극 지지 나서

노르웨이가 2015년부터 휘발유 신차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크리스틴 할보르센 노르웨이 재무장관은 4월25일 로이터 회견에서 “2015년부터 휘발유 신차 판매를 금지하

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금융위기와 함께 지구온난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실행 가능성을 높이는 변수

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5년부터 노르웨이에서 전기, 바이오연료 혹은 수소연료를 전부 혹은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만 판매

토록 한다는 구상으로 전기와 휘발유를 함께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판매는 허용된다.

그러나 연정을 주도하는 노동당 출신의 젠스 스톨텐베르크 총리는 반대 입장이어서 통과가 어려운 실정이

다. 할보르센은 연정 참여 3당의 하나인 사회주의 좌파당 소속이다.

반면, 환경보호단체들은 할보르센의 구상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할보르센 재무장관은 “휘발유 자동차 판매금지 규제가 세계 6위 석유 생산국인 노르웨이 경제에 타격을 가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세계 자동차 시장은 친환경자동차로 전환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주요 메이커들도 휘발

유 자동차 의존에서 벗어나는 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

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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